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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즉시 배포 2023.12.14.(목), 09:00

한국뇌연구원, 네덜란드와 인간뇌조직 기반 연구협력 확대

- 네덜란드뇌연구원(NIN) 및 뇌은행(NBB)과 13일 업무협약(MOU) 체결
- 인간 뇌조직 활용한 파킨슨병, 치매 등 퇴행성뇌질환 극복 연구 추진

한국뇌연구원(원장 서판길)이 네덜란드뇌연구원(NIN, Netherlands 
Institute for Neuroscience) 및 네덜란드뇌은행(NBB, Netherlands 
Brain Bank)과 손잡고 인간 뇌조직에 기반한 혁신적 뇌질환 연구를 강
화한다.

한국뇌연구원은 서판길 원장과 네덜란드왕립예술과학협회 산하 네덜란
드뇌연구원의 캐스퍼 후이저 본부장이 13일 ‘인간 뇌조직 협력 및 뇌질
환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’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. 이번 협약은 윤
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됐다.

한국뇌연구원은 우선 NIN 소속 네덜란드뇌은행(NBB)과의 협력을 확대
하기로 하고 뇌은행이 보유한 뇌질환 환자와 일반인의 뇌조직을 국내
에서 분양받아 파킨슨병, 알츠하이머 치매 등 각종 뇌질환을 극복할 수 
있는 연구에 도전할 계획이다. 

1985년 설립된 네덜란드뇌은행은 2022년 기준 약 5,000명에게서 뇌조
직을 기증받아 세계 연구자에게 분양하고 있다. 뇌조직 수집, 특성화, 
보관 등 각종 절차를 표준화해 운영하고 있으며, 기증자의 의료정보도 
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우수한 뇌은행 중 하나로 손꼽
히고 있다. 특히 파킨슨병, 다발성 경화증, 헌팅턴병 등 신경질환 환자
의 뇌 조직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다. 

1909년 설립된 네덜란드뇌연구원도 유럽에서 100년이 넘는 뇌연구 역
사를 갖고 있는 우수한 연구기관으로 손꼽히고 있으며, 시각, 잠 등 기
초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신질환도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다.

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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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뇌연구원은 앞으로 네덜란드뇌은행을 통해 뇌질환 연구뿐만 아니라 
뇌조직 관련 기술 협력도 늘려 2015년부터 국내에서 뇌조직 확보를 시
작한 한국뇌은행을 더욱 선진화하는 등 글로벌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
다. 아울러 네덜란드뇌연구원과도 향후 새로운 신경과학 기술 개발 등 
혁신적 뇌연구 분야를 함께 개척할 계획이다. 

서판길 원장은 “최근 협력관계를 확대한 영국과 함께 이번에는 네덜란
드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국제협력을 통해 국내 뇌연구 역량 
전반을 크게 끌어올릴 것”이라며 “특히 뇌산업으로 상징되는 응용 기
술 개발 등에도 적극 나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”고 말했다. 

한편 한국뇌연구원은 지난달에도 영국 치매플랫폼사업단(DPUK), 사우스햄턴대 
의과대학, 브라질 상파울루대학교 의대 및 상파울루연방대학교 의대 등과 공동
연구를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뇌연구 분야의 우수연국관과 국제협력을 넓
히고 있다. 

담당 부서 대외협력센터 담당자 센터장  김상연 (053-980-823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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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  기관 로고

▲ 한국뇌연구원 로고 ▲ 네덜란드뇌연구원(NIN) 로고 ▲ 네덜란드뇌은행(NBB) 로고


